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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志[五神]으| 職分과 機能에 대 한 考察

-한의학의 精神觀-

白上龍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Study on Duties and Abilities of a Human’s Mentality 
[five kinds of m~ntal activities] 

-。riental Medicine’s Outlook 。n Mentality-

<Abstract> 

The four treasures of life, essence[해I · spirit[神] · energy[氣] · blood, separates into four 

different qualities in activities of life and performs its' own duties, despite the fact that 
they all have the same origin. But the logic system of oriental medicine emphasize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rather than the separation‘ It also valued the importance of 
functions of only energy and blood[氣때. So inevitably, the oriental medicine logic lacks 

research on the differentiation of mentality[1찌!志], its' characteristic and use. This lack of 
research can be the cause of a mistaken diagnosis. For example, diseases like insanity, 
epilepsy, imbecility, and amnesia can very much likely to be caused by abn。πnality of 
Mentality. But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of Mentality, we can easily mistake the 
disease’s cause for abnormality of Ki or blood, or we might even assume that it developed 

into such secondary mental diseases from diseases that p「imarily generated in organs. As a 
way of solution to this problem, I have studied and compared various masters' editorials, 

focusing on rHwangjenekyung」 , and presented them in the main subject. I have analyzed 
each characteristics, abilities, duties and the mutual metabolism of the vitality, spirit, 
thought, will and other Mentality units. Based on these studies and analysis, I have 

contemplated on the operation of Meutality inside a human' s mind, such as recognition, 
sense, thinking, memory, and dream. 

Key word : Mentality[神志], consciousness, outlook on mentali‘ty, five kinds of mental 
activities[五뼈1), memory. 

|. 績 論 서 발생하고, 그 단계에 맞는 質과 能力을 갖 

추고 있다‘ 

애얘은 챔 • 氣 • 血 등과 함께 --氣에서 발원 

하였지만, t싫陽의 l햄化과정 중 /!jj{t의 극단에 

精·神·氣·血 풍 生命의 四寶는 큰원의 

|폐質性과 상관없이 실재 生機의 과장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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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性質로 分節되어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의학의 논리체계는 어떤 변에서 

이들의 分節보다는 聯關性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또 氣때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시켰 

기 때문에, 神志l)의 分化와 性質 및 用度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면이 있마, 

이는 狂이나 觀·폈果·健忘Ji 퉁 神志의 

이상변화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病證에 

있어서도, 신지의 변고를 기혈 등 다른 分氣2)

의 이상이나 장부의 病變으로 유발된 2차적 

병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오해를 낳는 원인 

이 되기도 한다. 물론 신지도 오장에 分屬되어 

있고 기혈의 자양을 받아 용사하기 때문에, 이 

러한 논점이 결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신지 각 單位들 자체의 성질이 

나 能力 ·職分 및 상호작용과 거전에 대한 연 

구가 미흉하여,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神志病變에 대한 대처에 부족한 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인은 『黃帝內經」 을 중심으로 제가 

의 논설들을 비교·고찰하여, 塊·神·意·

觸·志 둥 신지 각 단위의 성질과 능력 ·직분 

및 상호기전 둥에 대하여 분석책봄으로써, 인 

간 내변에서 이루어지는 認知 • 意識 • 思考 • 
記憶·꿈 둥 신지세계의 작동기전애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인 物質과 精神의 이분체계로 본다면, 
‘神志’는 精神이라고 항이 옳다. 그러나 음과 
양의 특성에 따른 有形과 無形의 분화를 따 
른다연 ‘유형의 형체와 무형의 신지’로 봄이 
옳다고 본다‘ 「素問 • 解精微論j 에서 “夫水
之짧寫志, 火之精寫神, 水火相感, 神志없悲, 

(무릇 水氣의 精華는 志이고 火氣의 정화는 

神이니, 水火가 서로 감응하면 神志가 모두 
슬퍼진다 )”고 하여, 음양의 대대관계에 따라 
神과 志를 규합하여 神志라고 하고 있다. 

2) 精·神·氣·血·服·節·骨 동 생명체를 구 
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氣의 분절과 合成을 통 
해 化生되었다. 여기서 ‘分氣’라고 한 것은 이 
런 요소들의 개별적얀 특정보다는, 같은 氣의 
일종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神농、[五神l으| 職分과 機能에 혜 한 考察

11. 本論

빼志와 形體는 來源과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생명활동 중 용도에 따라 特化

된 한 氣의 變態이다. 그러나 생명활동이나 질 

병의 과정 중에 형체와 신지는 서로 별개의 

사물처럼 分節되어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는 형체와 신지가 同一한 생명의 員氣[精氣]에 

서 발생하였지만, 이미 分化한 후에는 서로 合

致할 수 없는 個性[條理]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1. 五藏의 分化와 神志의 分屬

五藏은 五ifilf1藏이라고도 한다. 이는 오장이 

五神[神志]을 장장하여 생명의 ;흉志와 tl格을 

대변하기 때문이마 신지는 오신 陰陽의 양단 

인 폐l과 志를 합칭하는 말로 곧 오신의 대병 

사이다. 신지는 생명활동의 주체로세 氣가 움 

직여고 전화하는 과정의 裵面에 숨어서3), 이들 

이 생명의 목적을 바르거l 이행할 수 있도록 

주재한다, 그러므로 오장의 활동은 Ji藏이 잠 

장하고 있는 五神의 조화이며, 精에서 나온 힘 

즉 氣[五藏之精氣]의 작용이다 

五神은 각기 그 맡은 바 역할에 상용하는 

오장을 거처로 삼아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니, 

이들의 성질은 오신의 거처인 오장의 역할로 

대변되어지고, 五行의 속성을 따른다. 

“오장이 잠장하는 것은, 심은 神을 잠장하 

고 폐는 g鬼을 장장하며, 간은 짧을 잠장하고 

비는 意를 장장하며 신은 志를 잠장하니, 이를 

일러 ‘五藏所藏’이라고 한마.”4) 

따라서 五藏之氣의 작용은 神志의 作앓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여라고 할 수 았다‘ 오신 

3) 白上龍, 神志의 활동과 衛氣의 역할 · 신지와 
기혈의 호근,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X녕. 

4)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
學l1f究院出版옵B, 1얹%, p.9'2. “五藏所藏, 心藏
神, 麻藏5명, Jjf藏塊, 牌藏意, 뽑藏志, 是調五藏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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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도얘 따라 오장은 精氣를 발동시켜, 전신 

의 氣Ifrl을 용도에 얄맞게 推웰l함으로써 인체 

를 영위한다. 

이는 오장의 직분과 기능에 대하여 상징적 

으로 표현하고 있는 『素問 • 靈때秘、典論」 의 

기술을 통해서 보마 병료하게 분석해 볼 수 

있다. 심은 ;탐主와 같은 기관으로 神明 즉 神

의 밝음을 발휘한다.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 

든 활동과 주재는 신의 밝음[빼明j을 매개로 

이루어지니, 오신의 Y혀 OJ]과 混潤은 심의 쩌l明 

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은 將軍과 

같은 기관으로 짧I텀 즉 擁씨과 判斷「을 주도한 

다. 폐IO)J은 간의 예측과 판단에 의존하여 선택 

적으로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판섬 

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폐는 柱|빽 

와 같은 기관으로 治節 즉 활동의 過不&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며, 바는 용摩과 같은 역 

할을 하는 기관[혹 課議之官]으로 五味 동의 

분별을 감지하며, 뽑은 굳셈을 일으키는 기관 

으로 {S(:Pj 즉 化生을 주관한다5), 

그러나 오장이 동둥한 권위를 가지고 神志、

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장의 用事

는 신지와 형체를 매개하여 일치되도록 운영 

하지만, 각 장의 성질에 따라 신지의 용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장이 있고, 형체의 용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장이 있기 때문이다. 오장 

중 陽藏에 속하는 따과 心은 신지의 발동 및 

처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만, 牌 · llill. 
l뽑 둥 陰藏은 상대적으로 형체의 유져 및 활 

동에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陽

5) 앉元植 精校, 上獨書, p.34. “心者, 君主之官ili,

神明出핑. Hili者, 相{형之官, 治節出품. llf者-, 將
11!之官, 흉!/;It용tB휠. ---牌뿜者, 용蘭之官, 五味tll
띔. --‘쩔者, ft圖之官, {J{J'.5tli 뭘.” 여가서 治
節 . Ji味 • 않巧 둥은 물질의 변화나 대사기전 
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屆{뿌하는 꽤l志 
의 변화기전이기도 하다. 예로 化生은 새로운 
물질이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치관이나 의식의 전환 새로운 사고 및 인지 
과정의 발생 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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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의 극단에서 짜이 발생하고 陰化의 결과로 

형체가 이루어지는 갓과 상통하니, r靈樞 ·:if 
神」 편의 오장의 하실과 병증예 대한 설명을 

통해 잘 얄 수 있마. 

“따은 血을 잠장하고 血은 짧을 머물게 하 

니, HT-氣가 虛하면 恐情이 일고 實하면 感情-야 

인다. 牌은 營을 잠장하고 營은 意를 머물게 

하나, 牌氣가 虛하면 l7LJ破를 쓰지 못하고 五藏

이 불안하며, 實하면 I쳤n長 • 經潤不利 등이 나 

타난다. 心은 服을 잠장하고 )J!N은 j쩌l을 머물게 

하니, 心氣가 虎하변 悲↑휩이 일고 賢하면 웃음 

이 그치지 않는다. Hi!J는 氣를 장장하고 氣는 

뼈을 머물게 하니, 뼈氣가 虛하면 흉l짧不利 • 

少氣하고 實하면 ~옮喝 • 뼈짧{대息한다 뽑은 精

을 잠장하고 해은 忘를 머물게 하니 뽑氣가 

虛하면 願아 생기고 實하연 服하고 五藏이 불 

안하다”6) 

오장이 각기 잠장하는 쨌·神·意·뼈·志 

동 五神은 오장을 주재하고, 五藏之氣는 오신 

의 주재를 받아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므로, 

오장지기의 虛實은 그 藏의 특성과 밀접한 고 

유의 병상옹 각기 발현한다. 여기서 心과 관련 

된 병변은 ‘悲情’의 발현과 ‘笑不休’아고 0주과 

관련된 병변은 ‘짧情’과 ‘恐情’의 발현 퉁이다. 

즉 두 장의 주 병변은 꽤l志、의 부적절한 상태 

인 七情 등 感f휩약 절제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牌·뻐-賢 풍의 병변은 모두 形

體의 生機 상실로 인한 병증이 나타나고 있마. 

오장 이외에 신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 

는 기관으로 六府 중 廳을 들 수가 있마. 담은 

닝l록 수콕의 전화를 담당하는 육부에 속해 있 

6) 않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詳醫

學땅f究院tLi版fill, 1985, p.69. “府藏血, 血舍塊,

!ff氣虛則恐1 實則~. R행藏營, 營舍意, R앓氣虛g” 
四8흥不f텀, 五藏不安, 實則願眼經팽不利. 心藏
服, 服舍쩨!, 心氣虛則悲, 質則笑不休. Hili藏氣,
氣舍뼈, n벼氣虛則옳塞不利少氣, 賞iW해!!융뼈짧 
{때息, 뽑藏精, 精舍志, 뽑氣I힘則願, 첼l11Jij둥, 五

藏不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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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오장 중 여타의 陰藏들보다 신지의 활동 

에 더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육부이면서 오 

장처럽 신지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담은 특 

히 心의 神明이 능동적으로 외계의 변화에 대 

처할 수 있도록 결단을 주도한다. 이에 대하여 

『素問 • 靈蘭秘뱃論」 . 「六節藏象論」 • 「宣

明五氣」 · 「奇病論」 둥에서 다음과 같이 논 

하고 있다. 

“願은 中正之官으로 決斷이 나온다.”7), “무 

릇 「一藏은 願에서 결단을 취한다.”8), “五氣

가 병드는 바에, …願은 .챈情을 일으키니, 이 

를 五病이라고 한다.”9), “무릇 !ff은 中府의 장 

수로 願에서 결단을 취하니, …이 사람이 자꾸 

생각만 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므로 願이 虛

하고, …”10) 

담은 오장과 육부의 중간에 위치하여 오장 

과 육부의 內外詞和 즉 體外와 교접하는 六

府11)와 체내를 관장하는 오장이 ←→體的 交感

음 이룰 수 있도록 매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장의 특성인 꽤1志의 용사에 깊은 관여를 하 

므로 中正之官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담의 

직분은 간의 內的인 課慮가 心의 外的인 神明

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결단력을 부여해 주니, 

『東醫寶鍵」 에서 기술하고 있는 溫願楊의 主

治flE을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다12)_ 

7)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問, p.34. “願者,
中正之官, 決斷出휠.” 

8) 한元植 精校, 上觸書, p.37. “凡十一藏取決於擔

也”
9) 洪元植 精校, 上揚書, p.9'2. “五氣所病, ---觸뚫 
짧,是謂五病” 

10) 洪元植 精校, 上揚書, p.177. “夫따者中之將也, 
取決於廳, ---此人者, 數짧慮不決, 故廳虛, ---

11) 水顆의 出納은 곧 六府가 體外와 氣를 교류함 
의 한 형태이다. 

12) 許俊, 東醫寶銀, 서울, 南山堂, 1986, p.116. “溫
m용傷, 治心願虛t.t, 觸事易驚, 夢陳不蘇, 虛煩不
得睡, ---驚棒파↑tfi, 失志不縣, ---(온담탕은 심과 
당의 虛養로 인한 양弱으로 일에 부딪힐 때마 
다 쉽게 놀래고 꿈이 상서롭지 못하며 허번으 
로 잠들 수 없고 경계 ·정충하며 失志로 잠들 

神志[표神l의 職分과 機能에 대 한 考察

따라서 오장은 각자 자기에게 分園되는 꽤 

志、의 유도에 의해 精氣를 推動I하지만, 작용에 

있어서 陽性으로 편향되어 있는 心과 마은 외 

계의 변화를 추적하고 인지하는 꽤志의 陽化

過程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牌 . !Jill. 뽑 등 

陰藏은 형제 안으로 귀속시키는 險化過程을 

주도함에 치우쳐 있다. 그리고 心과 따의 선택 

적 판단은 願의 決斷작용에 의존한다. 

2. 神志으| 單位別 活動分野

신지 즉 오신의 근간은 생명의 본원인 精과 

폐l이다.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 오신의 本源이 

며, 신은 오신으로 분화하여 生命意志를 발현 

한다. 즉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 신지가 發흉할 

수 있는 토대이자 근원이며, 신은 하나의 생명 

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할 때 생명활동의 목적 

을 추구하는 주재자로서 작용한다. 

신지의 분절단위인 혼 • 신 • 의 • 백 · 지 둥 

오신은 각각 자기에 걸맞는 독특한 성질 및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중 神은 神志의 으뜸으로 모든 생명의지 

의 발현을 담당하는 五神의 주장이다. 챔은 피$ 

을 따라 왕래함으로써 神의 보조자로서 직분 

을 수행한다. 陳은 精을 따라 출입하면서 해을 

보조한다. 心은 꽤l이 사물을 접할 때 신이 用

事할 수 있는 기반이다, 意는 神이 사불과 접 

한 후 마음에 남겨진 思念이며, 志는 意로 인 

해 정해진 마음의 固執으로 精 안에 集積된 

神의 精華이다13), 

五神은 음양오행의 分節에 따라 활동분야와 

성질이 정해져 그 직분과 역할을 분담한다. 신 

지도 精·氣·血 퉁과 마찬가지로 陰·陽으로 

지 못함 둥을 치료한다.)” 
13)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8. “故生之

來謂之精, 兩精相博謂之神. 隨神往來者, 팎之 

塊. sit'.精而出入者, 謂之陳. 所以任物者, 謂之
心. 心有所憶, 謂之意, 意之所存, 謂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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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며, 오행의 성질을 그대로 품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j때은 오행 중 火氣를 품수하여 陽中

之陽의 성질을 띠며, 塊은 木氣를 품수하여 陰

rf I之陽의 성질을 띠며, 志는 水氣를 품수하여 

l짝,,,之陰의 성질을 띠며, 뼈은 金氣를 품수하 

여 ~易마I之陰의 성질을 띠며, 意는 土氣를 품수 

하여 陰中之至陰의 성질을 띤다.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신지의 활동도 크 

게 두개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外界의 변화에 대한 感쩌l 및 收容의 부분으로 

사물과 접촉단계에서 일어나며, 하나는 수용한 

정보에 대한 處젠 및 反應의 부분으로 주체의 

내변에서 일어난다. 역으로 살펴보면 感知는 

변화에 대해 자신의 감각을 각성시켜 인지하 

는 것이고, 收장은 인지된 것 중 수용가능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擬納하는 것이다. 處理는 

수용한 정보를 기억하고 자체의 내재한 기준 

과 대비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反

應은 판단을 기반으로 정보에 대한 적절한 대 

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흉는 서로 다른 신지의 활동들이 조화를 잃지 

않도록 조정해준다. 

사물과의 접촉은 열린세계[陽界]에서 일어 

나고, 내연은 자신만의 닫힌세계[陰界]이다. 陽

界는 陽分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담당하고 陰

界는 陰分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담당하므로, 

陽界는 陽마l之陽藏인 心을 근거로 하는 神에 

의하여, 陰界는 陰中之陰藏인 뽑을 근거로 하 

는 志에 의하여 주도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陽1:j1之陰藏인 뼈를 근거로 하는 뼈은 

陽界에서 감지된 정보를 陰界로 수용하고, 陰

中之陽藏인 )]f을 근거로 하는 행은 陰界에서 

판단되어진 결정을 陽界로 각성시켜주니, 혼과 

백은 열린세계와 닫힌세계의 교류를 담당한다 

고 할 수 있다14). 

14) 여기서 문제는 신지와 형체를 매개해주는 오 
장이 단지 매개체 역할만을 하느냐 하는 가이 
다. 신지의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오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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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꽤l志活動의 기전에 있어서, 폐l은 열 

린세계[양계]를 담당하여 자신의 빼志를 外界

空問으로 확장하고, 志는 닫힌세계[음계]를 담 

당하여 자신의 신지를 제한된 영역으로 집중 

하며, 塊과 뼈은 양계와 음계가 교차하는 門戶

[陰陽交際之界]를 00關하고, 意는 이러한 꽤l志 

의 여러 세계가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이루어준다. 

3. 神志으| 單位別 職分 및 投劃

『黃帝內經」 에서는 오신 이외에 ‘精明’이 

신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으 

니, 오신 개개와 精明음 陰陽의 대대관계에 따 

라 분류해 본다변, 꽤明과 精明, 塊과 뼈, 意와 

志 동으로 배합해 볼 수 있다. 

1) 神明과 精明의 직분 및 역할 

1꽤明은 곧 ‘j뼈l의 밝음’이며, 精明은 ‘精의 밝 

음’이다. 神은 곧 心藏의 神이고 精은 賢藏의 

精이니, 둘을 상합하여 논하연 ‘精꽤l의 밝음’이 

다. 밝음은 혼잡이 없는 순수함을 뜻하니, 이 

는 곧 ‘精神의 순수한 本質’을 말한다. 

신명은 君主之/덤인 心의 본질로 신지활동을 

주도한다. 심이 생명체의 군주지관으로서 생명 

활동의 모든 것을 통괄할 때 그 주체는 神이 

고, 신이 밝을 때 생명체의 生機가 천지와 상 

웅하여 정상적인 의식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흔적을 남길 것이며, 과거의 흔적은 현재 신 

지활동에 반하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 
이다. 또 이 흔적은 신지의 오장에 대한 통제 
력이 약화되어질 때 스스로의 의지를 일으켜 

다른 형태로 자기의사표현을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은 결국 
형체의 동작까지 연장되어질 수도 있다. 본능 
또는 무의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토로할 때 
는 이에 대한 부분이 증요한 의미를 가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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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이 생명체의 군주지관으로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神明때문이다15), 

이는 또한『素問·生氣通天論」의 天氣와 

神明의 관계를 논하는 부분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천지자연과 절묘한 조화[天A相應]를 통 

해 생명의 본원인 精神을 專一하도록 유지하 

는 聖人이 聖人일 수 있는 것은, 천지의 氣[天

氣]를 받아들여 자기의 패l明으로 會通하여 천 

지의 음양변화를 자신의 음양변화로 體化시킬 

수 있기 때운이다. 천지의 氣交를 통해 이루어 

진 자신의 神明이 私愁이나 物愈에 의해 어그 

러지지 않도록 잘 닦아 天氣를 순조롭게 받아 

들임으로써, 천기와 접촉하는 外候인 九觀나 

Jlll肉 둥이 본래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할 때 

천수를 누리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聖A은 精과 神을 專--하게 하고 

天氣를 복용하여 빼I明에 會通한다. 실조하면 

안으로 九짧가 막히고 밖으로 Jlll ~성이 獲塞되 
어 衛氣가 흩어져 풀어지니, 이를 일러 自傷이 

라고 하니 氣의 떼j尊이 다.”16) 

따라서 神明이 혼탁하지 않고 밝음 자체로 

있다면, 그 사람은 천지가 주는 모든 혜돼을 

왜곡없이 수용하여 자신의 생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신명이 혼탁해지면, 神志 또 

한 어지러워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 

다. 狂病을 예로 들면, ‘狂’은 ‘*’을 따르니, 광 

병은 곧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神明을 잃고, 개 

둥 짐숭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뭇한다. 『古今

醫統」 의 狂에 대한 기술에서 이에 대한 일단 

을 엿볼 수 있다. 

“대개 心火가 난폭하게 치성하여 언어의 선악 

에 親A과 生願人을 구분하지 않으니, 이는 신 

명의 어지러움이고 이것이 이른 바 狂이다.”17) 

15) 洪元植 精校, 上揚書, p.34. “心者, 君主之官,
빼1明出뀔.” 

16) 洪元植 精校, 上觸書, p.16. “故聖人傳精神, 服
天氣, 而通神明. 失之則內閒九觀, 外獲Jlll 肉, 衛
氣散解, 此調自傷, 氣之創也.”

神志[五神]의 職分과 機能에 대 한 考察

어떤 원인으로 神明이 어지러워지변, 분별 

을 잃게 되어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개 동 인간 

의 理智가 없는 짐승처럼 동물적인 본능만 살 

아있고, 이를 제어하여 바른 길로 끌어주는 신 

명은 깨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精은 神의 本源이며, 祐이 化生할 수 있는 

바탕이다. 또 陽化之極인 빼과 待對하여 陰化

之極으로 神의 放散을 제어하여 생명체 안으 

로 귀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끈[組帶]과 같은 

역할을 한다. 神의 활동으로 감지된 정보들은 

일정한 여과과정을 거쳐 精으로 귀속되어 기 

록되어진다. 따라서 精의 밝음은 곧 神明의 감 

지가 이지러지거나 손실 없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素問 • |派要精微論」 에서 

頭部는 精明의 곳집으로서, 두부 흉弱의 외형 

적인 정후인 두부의 기울어짐과 眼部의 階入

퉁이 나타난다면, 精神이 빼짧되어지는 변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頭部는 精明의 府이니, 머리가 기울고 눈이 

들어가면 精神이 장차 종b養당하려 함이다.”18) 

여기서 뽑藏이 아닌 頭部가 精明의 곳집이 

되는 것은, 뽑이 精을 뺨藏하지만 신명과 어울 
려 神志의 한축을 담당할 때의 精明은 두부를 

매개로 한다는 것이다. 두부의 내부는 骨體로 

이루어져 있고, 이 頭腦는 골수가 모여드는 

‘海’19)로서 뽑精의 精華이기 때문이다2이. 따라 

17) 徐春南, 古今醫統大全 • 上, 北京, A民衛生出
版社, 1991, p.l때4. “蓋心火暴熾, 言5흠善惡, 不

避親願, l比神明之亂也, 此之所謂狂也.”
18) 洪元植 精校, 上揚書, p.57. “頭者精明之府, 頭

{뼈視深, 精퍼1jl將훨훗.” 

19)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174. “腦옳 
隨之海(腦는 骨隨의 海이다) ” 

20) r素問 • 陰陽應象大論」 에서, “뽑生骨觸”라고 
하였으며, 「五藏生成」 에서, “諸顧者, 皆屬於
뼈”라고 하고, 「擾論」 에서, “뽑主身之骨觀” 
라고 하였다. 또 「奇病論」 에서, “內至骨觀,
麗者, 以腦옳主”라 하고, r靈樞 • 經服」 에서, 
“人始生, 先成精, 精成而腦隨生, 骨寫幹, ”’”이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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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뇌수가 쇠약해지거나 손상을 업으면 바로 

해明이 손상을 받아 꽤明의 감지를 명료하게 

각인을 간직할 수 없다. 

“隨海가 꺼餘하면 가볍고 굳세며 힘이 많아 

저절로 한계를 뛰어넘는다. 隨海가 부족하면 

머리가 빙빙돌고 耳1많이 일어나며 정강이가 

시리고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답답하며 눈 

에 보이는 것이 없고 몸이 늘어져 면안히 둡 

고자 한다.”21), “무릇 해明은 萬物을 보아 白黑

을 구분하고 短당을 살피는 바이다. 長을 短으 

로 여기고 미을 r、으로 여기는 등 이와 같은 

해이 쇠약해짐이다.”껍) 

여기서 특별히 눈을 중심으로 챈明 작용의 

성쇠를 논한 것은, 감각기관 중 눈의 활동이 

가장 뚜렷할 뿐만 아니라 오장지기의 i뱉住 또 

한 七微 중 눈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 

이며잉), 귀 · 코 • 혀 퉁 나머지 쨌는 이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明은 신명활동의 정 

확성과 시비를 가름해주는 기반으로, 신명을 

벚[光]에 비유한다면 거울[짧]과 같은 것이라 

고할수 있다 

그러므로 꽤明과 해明은 자기의 신지를 발 

현하는 陽싼의 신명과 신지의 발현을 내면으 

21) 많元뼈 *1'4校, 上揚펀, p.174. “廣海有餘, 則輕잉J 

多力, 터過Jt!lt. 嚴海不足, ~IJ!뼈轉耳嗚, l젠埈II! 
넙, 目無所돼, %%息安CR.”

22) 싹元.ff(i 샘校, 챔)校끊帝內經素問, p.57. “夫챔l꺼 

者, 所以視萬物, 서lj 白짧, 審知長 以長寫短, 以
μ짧黑, ~11是WJ精흉옷.” 

23) 싹元뼈 %성짧, 精校黃帝Vi經않樞, p.342. “해散, 
해散l!IJ視l빠, 祝빠見兩物. 타者, fi藏六府之精
ill, 營衛쨌q없之所펴營tι, 꾀11氣之所生也, 故꾀11 

--씨쨌뼈散, 忘효亂, j운故陣子黑|없法於陰, 白
I따亦111.W~Jn-陽也. 故陰陽合{명而샘l씨 UL.(精이 흩 
어지면 祝빠하니 視l뼈는 (하나의 사물이) 둘 

로 보임이다. 눈은 오장육부의 정화이고 영위 
혼액의 항상 운영하는 바이며 신기가 발생하 
는 바이므로, 신이 수고로우면 혼백이 흩어지 
고 志꾀가 어지러워진다. 이러한 까닭으로 |障

子와 검은자위는 陰氣를 본받으며 흰자위와 
꺼;版은 양기를 본받으니, 그러므로 음양이 상 
합하고 전일하여 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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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인해주는 陰性의 정명으로 그 직분과 역 

할을 分定한다. 신명은 陽化를 통해 나의 신지 

를 밖으로 펼쳐 외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명 

은 陰化를 통해 감지된 변화를 내변에 각인해 

줌으로써, 신지의 體JfJ 이 갖추어진다. 

2) 塊과 뼈의 직분 및 역할 

塊은 陰마1之陽藏인 HT-을 본원으로 하고 뼈 

은 陽냐l之陰藏인 뼈를 본원으로 한다. Hf氣는 

塊의 인도에 의하여 움직이며, llili氣는 뼈의 인 

도에 의하여 움직인다. l때은 j때l志、의 覺醒과 認

知를 통해 意識의 發揚을 주도하고, 해은 신지 

를 沈濟케 하여 의식의 休E을 이끌어 낸다. 

塊은 신의 보조자이니 곧 신의 활동을 추동하 

고, 뼈은 정의 보조자이니 곧 정의 平靜을 유 

도한다잉). 따라서 친뼈뼈의 木tl은 !Jflili의 작용 

기전을 통해 역추적할 수 있다. 

陰中之陽藏인 간의 氣는 웹의 陰精으로부터 

化生하고, 陽다1之陰藏인 폐의 기는 心의 陽神

으로부터 화생한다. 뺑의 發페},운;志는 ’뽑해을 

대변하여 心神으로 發火하고, 뼈의 安靜융;志는 

心빼을 대변하여 웹해으로 귀속한다. 따라서 

혼은 陰界에 잠장되어 있는 개체의 濟在意志

를 陽界의 意識으로 실현시키는 매개자이며, 

뼈은 陽界에서 얻어진 정보를 수습하여 陰界

의 의지를 형성하도록 인도해주는 안내자라고 

할수 있다. 

”떼l은 心에서 발현하니 바야흐로 따에 있을 

때는 신이 아직 왕성하지 않음이로대, 。l미 그 

陽性의 塊을 化現함이며, 해이 뽑에 잠장하니 

바야흐로 뼈에 있을 때는 精이 아직 충만하지 

않음이로대, 먼저 그 陰性의 뼈을 結聚함이다. 

- -대개 陽氣가 바야흐로 상승할 때는 아직 뼈l 

을 화생하지 못하고 먼저 행을 화생하며, 陽氣

가 온전히 상숭하면 塊이 變化하여 꽤으로 바 

24) 洪元植 챔校, 上喝좁, p.68. “隨꽤往來者, 5셉之 
塊. j)fl精때 11\入者-, 5씹之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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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니, 塊은 꽤l의 初氣이므로 꽤올 따라 왕래한 

다‘ 陰氣가 바야흐로 하강할 때는 야직 精을 화 

생할 수 없고 먼저 總을 화생하며, 陰氣가 온전 

히 하강하면 映이 변화하여 精으로 바뀌니, g잃 

은 精의 始基oJ므로 精과 아울러 出入한다.“£) 

塊은 陰界에서 陽界로 향하는 神志의 발현 

과정을 추동하며, 뼈은 양계에서 음계로 향하 

는 빼志의 뀌납과정을 유도한다, 신지가 양계 

로 발현하면 意識이 깨어나 외계의 변화를 감 

지할 수 있으며, 음계로 귀납하면 意識도 휴식 

을 취하여 감지를 중단한다. 즉 塊은 신지를 

외계로 인도하여 覺醒시키는 작용을 하며, 백 

은 신지를 형체 안 內界의 精으로 귀납시켜 

휴식을 이끈다. 

이를 다시 형체와 신자의 관계로 대바시켜 

논한다면, 뼈은 신지를 형체로 구속시키며, 塊

은 구속되어 있는 신지를 외계로 放出한다고 

할 수 있다. 또 神志의 無形的인 활동 즉 뼈覺 

은 塊의 추동을 받으며, 形體의 類型的인 구조 

는 關의 행보를 따른다. 따라서 형체에서 신지 

의 發動處인 耳 g흉口 퉁이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됨은 곧 뼈 

의 작용이며, 그 형태에 따라 정보에 접촉하고 

전달하는 氣의 움직임은 塊야 지애한다. 

“子옳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화생함[始 

化]을 g없이라 하고, 아미 觸을 화생하변 陽을 

塊이라고 하니, …이른 바 始化는 船中에서 대 

략 형채를 이룰 때, 사람이 처음에 바로 받아 

들여 획득한 氣가 곧 結成함이다. 9조服의 模樣

。l g없이고, 이미 뼈을 이루면, 곧 점차 會動하 

여 陽에 속한 것을 塊이라고 하며, 형체가 이 

25) 黃元細, 黃元細醫書十一種 • 下, 北京, 人民衛
生出版社, 1900, p.28. “神發於心, 方其在Jlf, 神

未II.I也, 而러現其陽塊, 補藏於賢, 方其在뼈, 

精未짧也r 而先結其陰陳. ---蓋陽氣方升, 未能
化神, 先化其塊, 陽氣全升, 則塊變而寫神, 塊
者, 빼!之初氣, 故隨神1往來, 陰氣方降, 未能生

精, 先生其뼈, 陰氣全降, 則陳變而짧精, 陳者,
網之始基, 故sir.精而出入也.”

神志[五神3의 職分과 機能에 태한 考禁

미 생겨났을 때 神이 갖ii覺을 발현한다. 그러므 

로 사람의 知覺은 塊에 속하고 形體는 뼈에 

속하여 陽은 塊이고 陰은 뼈여니, 塊은 陽의 

神靈으로 氣의 莫이고 興은 陰의 패l靈으로 형 

체의 精이니, 마치 口흉가 呼吸할 때 이는 氣

이고 그 靈活處는 곧 塊에 속하며, 耳덤이 보 

고들을 때 이는 體야고 이 願明處는 곧 뼈에 

속한다.”26) 

꽤l志의 陽化는 塊어l 의해 주도되며, 陰化는 

興에 의혜 이끌어진다. 혼이 신지가 外發하도 

록 양화를 추동할 때 여기에는 이미 빼l의 認

知방향을 유도하는 精의 意志가 작동하고 있 
으며, 반면에 觸야 陰化를 유도할 때는 이미 

여기에 神에 의해 얀지되어 의식화된 정보가 

反짧되어 축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신에 의한 

인지의 總明과 정에 의한 정보의 明了는 塊과 

關의 매개작용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신과 정의 過勞나 誤랬 동은 도리어 塊

뼈을 어자럽힐 수도 있으니, 이렇게 되면 意識

과 意志는 경계를 잃게 되어, 현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認知와 판단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눈은 心의 시종이고 심은 신의 거처이니, 

그러므로 빼精이 어자러워져 運轉하지 못하변 

갑자 非常處[괴이 한 것]를 보고, 精神과 塊뼈 

이 흩어져 서로 조화를 얻지 못하므로 ‘惠[햇 

갈림l’이라고 한다.”%, “무룻 塊이 부유하여 

神으로 바뀌고 關이 침강하여 鬼로 바뀌니, 

26) 北짧陳淳 • 朴옮植 譯, 앉理字意(성리학이란 무 
엇인가), 서울, 여강출판사, 1993, p.51. “子짧, 
謂人生始化日陳, §%生뼈, 陽日했, ‘··所謂始化,
是順中略成形II양, 人初tl~*흉受·得氣{맺結成. t펴·9조 
Ila模樣, 是陳, 없成맺, 便漸漸會動, 屬陽B랬, 

及形많生훗, 神發知쫓 故人之知覺屬塊, 形體
屬陳, 陽寫塊, 陰薦陳, 塊者, 陽之靈而氣之莫,

뼈者,陰之靈매體之精,如口흉呼吸,是氣,那靈 
活處, 便屬塊f 耳目視聽, 是體, 那願明處, f핏屬 
뼈,” 

27) 洪元植 精校, 上짧書, p.342. “ 目者心使也, 心者
神之舍也, 故빼精亂而不轉, 후然見非常處t 精
神塊뼈, 散不相得, 故日혔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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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이. 16-2 

‘隨빼往來띔之쨌‘ ~챔而Ill~셉之뼈’이라, 精神이 

안으로 손상받으면 정훨g없이 飛錫하여 명꾀띠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쟁) 

혼에 의해 신지가 활동함으로써 生命體는 

의식이 돌아와 주변 사물들의 변화를 감수하 

고 여기에 맞추어 자신의 形體的 • 빼志的 활 

동들을 수행한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 

면 신지가 안으로 귀납하기 때문에 생명체는 

잠이 들면서 意識 또한 휴식 기에 들어간다, 수 

면과 각성은 신지의 음양활동을 절대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언 

급했다 시피 이는 쨌뼈어l 의혜 수행된다. 따라 

서 어떤 이유로 인하여 혼액의 陰化와 陽化가 

철도를 잃으면, 수연을 취하더라도 깊이 잠들 

지 못하고, 각성해 있더라도 명료하지 못하다 

또 다쩔과 자각하지 못함이 혼재되어 신지의 

활동야 절도를 앓는다‘ 

혼백이 망동하면, 수변을 취하더라도 꽤志 

가 완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므로, 외계와 교 

통하는 七쨌 풍의 감각기관을 통하자 않는 상 

태에서 일어냐는 띠내;t,、의 tJ遊 곧 꿈을 자주 

관마 꿈에서는 혼백의 망동이 빼 BJ]을 錯亂시 

키거나 굴곡시키고 精明의 각언을 왜곡시키 

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거나 현실과 

어울리지 않는 일틀을 스스로 조작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ff~~가 외계로부터 안으로 침뱀하여 …머 

울 거처를 얻지 못하고 쏠衛와 더불어 함께 

운행하고 塊뼈과 더붙어 飛楊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누워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꿈을 자주 

꾸게 한다.”댔 

이러한 혼란은 각성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이 

28) ,딴元뽑 • 댔않}딴, f터1iJ'內經素nD靈樞合編, 쫓·灣, 
펼l聊國風lfl!t&illt, 중화민국70년, p잃8. “夫塊遊
않꺼fl, 뼈降1~J\l., 隨fi!Hl來팎之塊, ~"엠i而urn셈 
之뺏, 헤매|’內없, 씨쨌n없M揚1 띠j有似乎·Jli.ifitli也.” 

29) 얀5G植 ￥퍼校, 上抱판, p.202. “ iE!fB從外盤內, --­
不짜定處, 뱃빽{용!i1JHT, 때j與랬q없)It陽, 使人동k 

不짜安l~i휴핑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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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백의 망동은 각성상태조차도 현실과 동떨 

어지도록 혼란시켜, 빼 BJJ의 정확한 인지와 판단 

을 흐리게 하여 꿈속과 같은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수면을 취하면 神志악 ~ft fr 
쳐야 하는데 映의 失해로 그렇지 못하며, 각성 

하면 않化f'f}ij 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塊의 

失謝로 그렇지 못하여, 網과 神익 영역야 깨지 

고 착잡하여 신지가 수변과 각성의 상혜를 구 

분하지 못향으로써,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한 

다고 할 수 있다. 작게는 수면장애 多떻 등이 

일어나지만, 심해지면 狂이나 觀 또는 의식의 

혼란 둥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哭으로 塊뼈이 불안한 것은 血氣가 적 거 

때문이니, ‘血氣少’는 心에 속하고 心氣가 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잠옳을 두려워 

하고 꿈속에서 멀리 떠냐 精神이 홍어져 塊뺏 

아 망동하므로, l쌀氣가 쇠약한 자는 鄭을 앓고 

陽氣가 씌약환 자는 狂을 앓는다,”때) 

따라서 塊의 陽化f'J'Jfl은 의식발현의 전단계 

를 주도하고 뼈의 陰fUtrn은 의식의 합미에 

서 휴식으로 이끌어주니, 했뼈은 세대과 챔의 전 

화를 촉진하고 의식과 잠재의식을 매개하여, 

꽤l志、와 形體 • 覺醒과 觀眼이 離決되거나 짧亂 

됨이 없도록 조절해주는 신지의 樞機이다 

3) 쉽;와 志의 직 분 및 역 할 

意는 陰中之전陰藏인 牌를 본원으로 하고, 

志는 陰中之陰藏인 ’뽑을 본원으로 한다‘ 섬장 

의 신에 의해 인지된 정보가 일차적으로 記憶

되는 것을 意라고 하고, 意가 생명체 내로 환 

전히 刻印되어 固定되는 것을 지라고 한다31). 

30) 觸쳤形 樓, 金I젤꽃略方論本義, ;/t京, 人民衛生

出版j표, p.146. “!JB哭, 使塊뺏不安者, Jin氣少也.
血氣少者,屬千心, 心氣L힘者, }{人씨良合g欲~. 
夢遠行ITrI精삐11離散, 5얽뼈훌行, l쏠氣養者寫願, 
陽氣종종j봄앓JI‘” 

31) 파元植 精校, 上협빨, p.68. “心有所憶, 5씹之;CT:. 

意之所存, 5엽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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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jj1Jl 중 神은 심을 거처로 삼아 외계의 사 

물들의 변화에 반웅하여 인지한다. 야때 塊은 

神의 인지방향을 결정해준다. 즉 신의 跳望은 

혼의 조정을 받아 특정한 사물에 대해 접근도 

를 높인다. 자극에 대한 1꽤志의 반응단계이다. 

이렇게 해서 감수되어진 쟁보는 맺의 귀납작 

용에 의해 줍[마음의 기억]라는 형태로 저장되 

고, 다시 여과[消化]과정을 거쳐 志、로 수렴한 

다. 이때 기억 중 불합리하고 번잡하여 정리되 

지 않거나 그 채처l의 의지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은 걸러져 버려져거나 숨겨지고, 일관성 

있게 융합가능한 것은 다시 陰精 안으로 각인 

되니, 志는 神志의 結精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찰을 잘 하는 자는 삼가 五藏

六府의 一뺑→從과 陰陽表훌훌 및 雄雄의 벼라 

를 살펴서 心의 意에 잠장하고 心을 精에 합 

치하니, …_32) 

意는 神에 의해 인지된 정보가 쨌의 1차적인 

여과를 받아 쌓인 것이며, 志는 意가 2차적인 

여과를 받아 개체 생명의 精華인 精의 心志로 

각인된 것이다. 반대로 생명의 의지가 의식의 

형태로 외계로 발현할 때는, 각인된 志는 혼을 

조종하여 神의 인지방향 등 가치판단에 영향을 

주는 인삭의 質的 기준이 되고, 意는 산이 사 

물을 인지할 때 인식의 형태를 대비 • 보조해주 

는 量的 기준이 된다 즉 꽤l은 意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志라는 가 

치기준에 의거하여 개개의 의미를 결정한마33)_ 

단지 意는 時空間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의 총류나 형태에 따라 거기에 얄맞은 思

量을 끄집어내야 하므로, 流動的이고 변화가 

32) 洪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素멈, p‘21. “故善옳 
w者, 짧察五藏六府, 一펴-從, 陰陽表훌, lift雄
之紀, 藏之心意, 合心於精, --.” 

33) 北앓陳淳, J:;揚書, pp.1Tl9. “志者, 心之所之,
“·謂心之正向, ---. 意者, 心之所發也, 有,딴量運 
用之義.(志는 마음의 가는 바이니, ---마음의 
바른 방향을 말함이고, --- 의는 마음의 발양 
하는 바이니, 사량 및 운용의 뜻이 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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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志는 이미 일관된 흐 

름 속에 고정되어 았으므로 변화가 미소하다 

고 할 수 있다. 志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정 

한 틀을 유지하고, 意는 접촉하는 순간순간 靈

活하게 대응하므로 출입이 많기 때문아다. 따 

라서 意와 志를 陰陽으로 分節할 때, 유동성이 

많은 意는 陽으로 고정성이 강한 志는 陰으로 

분속할 수 있다. 

“志와 意를 아울러 호청하는 경우에 志는 

야에 安靜하여 옮기지 않고 意는 이에 搖행!!하 

여 安定하지 못한다. 安靜하연 陰이고 **勳l하 

면 陽이다.”뼈) 

여로 보면, 神이 의식의 외적 발현 즉 신지 

의 陽界를 관장할 때, 陰인 志는 혼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하며, 陽인 意

는 神의 인지하에 들어온 정보에 대한 반웅을 

알맞게 조절해주는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한 

다고 할 수 있다. 또 뼈이 취득된 정보를 陰界

에서 反짧 • 集積할 때, 陽연 意는 자기의 경험 

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정 

리하고, 陰인 志는 아젓이 다시 여과를 받아 

고정된 象으로 刻印된 神志、의 씨앗과 같은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志意가 어지러워 

지거나 밝지 못하면, 恩慮와 對應과정에 이상 

이 생겨 상황판단이 흐려지고 감정의 조절 등 

이 절도를 잃개 될 것이다‘ 

“塊關이 飛揚하고 志意가 ↑光亂하여 智隨가 

몸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35), 

“志意는 정신을 부려서 塊關을 거두어 寒溫에 

적웅하고 喜感를 온화하게 하는 것이다”36) 

따라서 한 생명체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 

득된 정보를 선별할 때, 정보를 記憶하고 취사 

34) 王肯堂 • 陸짧 主編, 王肯堂醫學全뿔1 ~t京, 中
國며j醫出版ifd:, 1999, p.186. “志意st稱者r 志是
靜而不移, 意是動而不定. 靜則陰ill, 動則陽也.”

35) 않元植 精校, 精校黃帝內經靈樞, p.68. “塊때飛 
揚, 志意↑光亂, 智慮去身者, {규因而然乎‘” 

36) 洪元植 精校f 上據書, p.213‘ “志意者r 所以細精
빼, Jill:塊뼈, 適寒溫, 和喜짧者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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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정리하는 과정은 효에 의해 주도되 

며, 정보에 대한 가치부여 및 일관성은 志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니, 志와 意는 기억 및 선택 

과 일관성의 지표이다. 

|||. 考察

꽤志의 근간은 생명의 木源인 精과 폐l이다. 

정은 생명의 원천으로 신지의 本源、이며, 신은 

오신으로 분화하여 生命意志를 발현하는 주체 

이다. 그리고 이 신과 정의 밝음[明] 즉 神明

과 해明이 상합하여 어그러짐 없이 굴신할 때, 

생명체의 이상적인 신지활동이 이루어진다. 

r靈樞 • 本꽤l」 에서는 오신의 작용이 본분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신지의 이상징후를 기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지적 이상정후 뿐만 아 

니라 육체적인 정후도 포함하는데, 신지적 이 

상정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오신의 직분과 

역할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음이 놀래고[·tm陽] 집착하면[씬麻] iri띠을 

손상하고 j때1이 손상받으면 恐健하여 딴然自失 

하고, ---, 牌가 愁憂하여 풀지 못하변 意를 손 

상하고, 意가 손상받으면 햇갈리고 어지럽고, 

. HT이 悲哀로 니1心을 흔들면 쨌을 손상하 

고, 塊이 손상받으면 狂忘37)스러워 정성스럽지 

못하고 정성스럽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고, 

. |패가 흙樂에 절도가 없으면 興을 손상하 

고, 뼈이 손상받으면 狂홍스러워지고 광망한 

사람은 사람을 염두해 두지 못하고, ---, 뽑이 

지나치게 화를 내어 그치지 않으면 志를 손상 

하고, 志가 손상받으면 잘 앞서 한 말을 잊어 

버리고, …. 恐健가 풀리지 않으면 陰精을 손 
상하고 음정이 손상을 받으면 ---. 손상받으면 

|원이 虛해지고 陰이 虛해지면 生氣가 없고 생 

37) ‘忘’字는 r;k素」 에 근거하건데, 마땅히 ‘홍’字 
의 ;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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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없으면 죽는다.”38) 

'tjjt陽 풍 'F靜의 상실로 神이 손상을 받으면 

주체적 정체성의 상실[恐健]로 외계의 변화에 

반용할 수 없고, 意가 손상을 받으면 의식의 

혼란으로 판단이 어지러워져 健忘 둥 즉각적 

인 記憶과 回想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했이 

손상을 받으면 神의 발현이 폭주하고 명료하 

지 못해 狂홍스러워지며, 뼈이 손상을 받으면 

신이 휴식과 안정을 얻지 못해 현실감을 상실 

하니[意不存人], 塊뼈의 망동은 狂病 둥 理智

의 상실이나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신 

지의 착란을 야기할 수 있다. 志가 손상을 받 

으면 기억의 각인이 약화되므로 일관성을 잃 

고 점차 記憶力이 감퇴하여 과거의 기억뿐만 

아니라 단시간 내의 자기의 言行조차도 기억 

하지 못하는 기억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신지의 이러한 l&類는 결국 생명의 본질적 토 

대인 陰精의 손상으로 이끌어지고, 陰精이 허 

손되면 生氣가 머물 곳을 잃어 죽음에 이른다. 

신지의 단위 주체인 塊·神·意·陳·志 퉁 

오신은 각각 자기에 걸맞는 독특한 성질 및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神은 열린세계[陽 

界]로 개체의 意識을 발현하여 변화를 인지하 

고, 志는 先天의 志39)를 기반으로 닫힌세계[陰 

界]로 인지되어 여과된 정보를 귀납 • 각인하여 

38) 싼元植 精校, 上揚휩, p.68. “心·Mt楊思慮, 則傷
페P. 떼l陽則恐뺑自失, O댔愁憂而不解, 則傷

意, 意傷JllJ↑免亂, ---- 따悲哀動中, JllJ傷塊, 塊傷
則狂忘不精, 不精則不正, .... fi!Ji喜樂無極, 則陽

빼, (Jjll,傷則狂, 狂者意、不存人, ---- 웹盛感而不 
止, 則傷志, 志傷則훔忘其前듬, ---. 恐擺而不
解, 則傷精, ---.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jE훗.” 

39) 새로운 정보가 틀어오기 이전 이미 그 개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志를 말한다. 

39) 여기서 음양교제지계는 음계와 양계가 時問的
으로 교차가 이루어지는 분계를 뜻하며, 음양 
회통지계는 음계와 양계가 햇間的으로 교접하 
는 分界를 말한다 즉 교제지계는 전환이 일 
어나는 분계로 시간의 변화를 따르며, 회통지 
계는 교합이 이루어지는 분계로 음양의 공간 
적인 영역이 겹치는 분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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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방향을 결정 한다 따라서 il.!i.&를 명 확히 

구분하여 외계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반 

응함은 신의 영민함에 달렸으며, 신의 인지방 

향과 선택은 志의 각인과 지침에 따른다 했과 

뼈은 양계와 음계가 교차하는 문호[|양陽交際之 

界]를 담당하는데, 塊은 수연상태로 잠재한 의 

식을 양계로 발동하는 의식의 전단계를 주도 

하고 뼈은 각성되어 있는 의식을 음계로 인도 

하는 의식의 휴지기를 주도한다 따라서 수연 

과 각성의 교차 및 각성시의 聽明과 수연시의 

(,j.;션 등은 뼈뼈의 }||入에 의해 좌우된다 意는 

이러한 신지의 여러 세계가 안정적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토대를 이루어주고, 더불어 인지 

된 정보를 일차적으로 기억하여 혼 · 신 · 지 · 

백 동의 활동을 보조하니, 음계와 양계가 회통 

하는 세계[陰陽會뼈之界]를 관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변화와 과거의 기억은 

료를 통해 비교되고 분석된다 이를 정리하여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때1;-t.의 職分 및 投휠IJ} 

오장 ii神 tli動之界 職分 tiZ휠j 

λd 
神

陽界 흘、짧의 發現과 짧쩌l 
의식을 발현을 통해 외계의 

(꽤l明) 변화를 感있1하여 認識

간 챙 陰陽交際之界의식의 發動l 및 ;-t.의 지칩을 전달 의식의 각성을 추동하고 인지의 
(陽化之界) 방향을 결정 

비 ' FιS‘‘ 陰l楊쩍i떠之界 
짧쩌l된 정보를 과거의 記않;으로 과거와 현실간 정보의 공유 및 

씬1il: 맨、考의 調律

폐 .없 
陰l陽交際之界 의식의 休E 및 인지된 정보의 의식의 휴식을 유도하고 정보를 

(陰化之界) 수용 反찍하여 짧納 

신 
j‘ι=、

陰界
의식의 햄化와 가치기준(心志) 의식을 정화하고 정보를 

(剛明) 설정 융합해서 빼l志의 指標를 정 립 

;­
--

·
얘i
’
 

,*---
------- • ‘ . 

• 

--

• 
-­'t 

( l녕 ---의 I영 ?tlNlff .. l St'I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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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結論

지금까지 오신의 직분과 역할에 대하여 

r황제내경J 의 기술을 근거로 음양오행의 이 

치에 따라 고찰 • 분석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오신장 중 陽性인 간과 심은 陽界를 관 

장하여 의식의 발현을 통해 외계의 변화를 인 

지하며, 陰性인 비 • 폐 • 신 동은 陰界를 관장 

하여 인지된 정보를 기록[기억]하고 분석하여 

각인한다. 육부 중 願은 陽性으로 양계로 발현 

하는 의식에 절도를 부여한다. 

2. 빠志의 샘행b에 있어서, 빼은 양계를 담당 

하여 자신의 꽤l志를 外界空問으로 확장하고, 
志는 음계를 담당하여 자신의 신지를 제한된 

영역으로 집중하며, 했과 뼈은 양계와 음계가 

교차하는 門戶[陰陽交際之界]를 ~Im셈하고, 意

는 이러한 빼志의 여러 세계가 안정적으로 전 

환할 수 있도록 토대를 이루는 陰陽會뼈之界 

를 이룬다. 

3. 꽤l明과 샘明은 자기의 신지를 발현하는 

陽性의 신명과 신지의 발현을 내면으로 각인 

해주는 |양싼의 정명으로 그 직분과 역할을 分

Jl하여 신지의 體m을 이룬다. 

4. 塊은 의식발현의 전단계를 주도하고 뼈 

은 의식의 말미에서 휴식으로 인도하여 빼志 

와 形體 • 쩔웹과 맨ii[(이 離決되거나 錯亂됨이 

없도록 조절해주는 신지의 樞機이다. 

5. 흉는 정보를 記憶하고 취사선택하여 정 

리하는 과정을 주도하며, 志는 정보에 대한 가 

치부여 및 일관성의 지표이다. 

신지를 형체에서 분리하여 사고하거나 논변 

하는 것은 한의학의 구조와 논리를 근본적으 

로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신지의 직 

분이나 역할을 형체의 그것과 동일시해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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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여 논하는 것 또한 개념의 정립이나 실재 

웅용을 바랄 때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때로는 각각의 사물들을 조목조목 분 

석하여 개개의 정체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통 

합함으로써 놓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엿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짧은 지식과 어설 

픈 논리전개가 앞길을 개척하는데 도리어 방 

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도가 쌓여 

한의학의 논리구조나 『黃帝內經」 에 대한 이 

해, 임상의학으로서 활용가능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는 시발이 될 수 있다면 그런대로 헛수 

고는 면할 수 있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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